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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아주 낯익은 상식, 전혀 낯선 매너

테이블에 앉을 때

식전에 앞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자주 일어설 때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면 의자와 테이블과의 사이에 

주먹 하나쯤 간격이 되도록 바싹 당겨 앉는다. 이때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금물. 

자신 앞에 놓인 냅킨도 이때 무릎 위에 펼쳐 놓는다. 부득이 자리를 잠시 비울 때는 냅킨을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사용한다. 식사를 다 마쳤을 때는 가볍게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식기류 용도와 식사 예절

양식은 한식과 달리 코스별로 서빙되기 때문에 식기류가 미리 차려져 있다. 중앙의 큰 접시(쇼 플레이트)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포크류, 오른쪽에는 나이프와 수프용 스푼이 배열되어 있다. 식사 순서에 따라 좌우 바깥쪽에 있는 포크와 

나이프부터 사용하면 된다.

식탁 위에 놓인 대로 포크는 왼손으로, 나이프는 오른손으로 잡는 게 기본. 다만 왼손으로 포크 쓰기가 불편하다면 

오른손으로 옮겨 쓸 수 있다. 다만 나이프와 포크를 동시에 들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렇다.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을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는 자신의 빵접시와 와인잔과 물컵을 사용하지 않고 

옆사람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를 테이블 매너 강좌에선 ‘좌빵우물’이라고 암기식으로 강조한다. 좌측에 있는 빵

접시와 우측에 있는 물컵이 자신의 것이란 뜻이다.

서양사람들은 기독교 영향으로 빵을 칼로 잘라 먹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빵을 접시 위에 올려놓은 채 식사용 

나이프로 자르는 일은 식사예절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손을 사용해 한 입 크기 정도로 떼어낸 다음 버터나이

프로 버터나 잼을 발라 먹도록 하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사예절은 엄격하다. 우리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

듯이 예의범절을 중요시했다. 그러므로 좀 까탈스럽다 할지라도 양식에서도 지켜

야 할 예절이 엄연히 있다. 연말 모임시즌을 앞두고 아주 낯익은 상식인데도 불

구하고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를 중심으로 테이블 매너를 소개한다. 

ROTARY STORY 테이블 매너

수프를 다 먹은 다음엔 스푼을 테이블에 내려놓

지 않고 그릇이나 수프용 접시 위에 올려놓는다.

식사 중에 자리를 뜨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지 않

는 매너. 예를 들어 도중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다만 행사처럼 식사 도중 자리를 

뜰 때는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위에 여덟 팔(八) 

자 형태로 놓는다. 이때 포크의 등이 보이도록, 

나이프의 날이 안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매 코스

의 식사를 마쳤을 때는 사용한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오른쪽 4~5시 방향으로 나란히 두면 다음 

서빙을 위해 웨이터가 치우게 된다.

음식을 소리내며 먹지 않는거나, 물이나 커피를 마실 때 입가심하지 않는다와 같은 기본 매너는 두말 할 필요가 없겠

다. 단, 식사하며 대화할 때 나이프를 든 채로, 혹은 나이프로 제스처를 써가며 말하는 것은 절대 주의해야 할 점. 

또,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았다 하더라도 식탁 위에 팔을 올려놓거나 팔을 괴지 않도록 한다. 웨이터를 부를 때에는 

크게 소리쳐 부르지 않고 조용히 손을 들거나 웨이터를 바라보고 아이컨택을 하여 부르도록 한다.

와인을 서빙 받을 경우 잔을 바라보고 있어도 되고 잔받침(베이스) 위에 오른손을 가볍게 올려놓는 것도 매너. 술을 

거절할 사람은 잔 가장자리(림) 위에 손가락을 대거나 아예 잔을 엎어두면 된다. 그리고 와인잔의 손잡이(스템) 부분을 

잡고 가볍게 건배하며 이때 눈길을 잔에 두지 말고 상대방 눈을 마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주 유용한 마지막 팁

양식 식사가 일반화되었어도 기회가 드물

다보니 더러 실수를 범하게 된다. 좀 생소

하긴 해도 글로벌 시대이니 알건 알아둬

야 품위를 지킬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는 몸에 익혀야 주위 사람들

에게 불쾌한 인상을 남기지 않게 된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 테이블 매너, 마지

막으로 금과옥조와 같이 유용하게 쓸 팁 

하나 소개한다. 식사법이나 요리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조용히 웨이터를 불러 궁

금한 점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아무 문

제가 없다.       글. 총재월신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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